
감염인 코너

HIV 감염인에대한심리적지지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에이즈라는 질병이 나타난지도 이미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흘러간 시간만큼 HIV 감 

염인의 수도 늘었지만, 여전히 에이즈 HIV 감염인에 대한 시각은 따갑기만 하다. HIV 감염인의 인권은 다수의 건강을 위한다라는 명목 

하에, 거대한 공익이라는 이유를 들어 짓밟히기 일상이고, 또 멀리하고만 싶은 존재로만 남게 된다. 그나마 다행으로,여길 것은 이제 조 

금씩 HIV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하 

지만 여전히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거의 전무하다고 말할 수 있다

글 박광서 러브포원 대표, 레드리본정보센터 운영위원

나는 에이즈는 육체적 질병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질병이라 말하 

고 싶다 혼자서는 결코 감당해 나갈수 없는 사회적 지지가반드시 

필요한 그런 질병. 冲러나 한 번 시회로부터 멀어진 HIV 감염인들 

이 다시 사회로돌아가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도래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내부 자료를 재분석하여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통계（통계청） 지표와 비교한 결과는 과히 놀랄 

정도이다. 자살은HIV 감염인들의 주요사망원인으로서 HIV 감염인들의 자살률은 일반국민 전체에서의 자살사 

망률보다 무려 io배 가량 높은 수준（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감염 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보고서으로 나 

타났다. 그와 더불어 러브포원 24시간 HOT LIN匝과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 오는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호 

소하고 있으나감염인임을말하면서 맘편하게 상담을받을곳은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HIV 감염인 

으로 하여금육체적 질환과의 싸움 외에도 정신적 충격과 정서적 방횡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첫 투약을 받을 때나, 발병을 했을 때 등 HIV 감염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커다란 심리적 위기 

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지지와 상담은 HIV 감염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수 

적인서비스이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요즘 사회에선 보편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볼문제는 이니다. 우울증으로 자 

살을 하는 유명인들의 기사를 볼때마다 나는 가슴이 철렁인다 우울증은 혼자서는 극복할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만 극복할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때는혼자 고민 

만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도움을요청해야만 하는 것이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감염인 인권상 

황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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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이년 4월 발견된 정신질환자인 HIV 감염인 A씨의 경우 가출한 상태에서 미혼모로 발견되었으나 출산한 환자를 수용 

할 요양기관이 없어 다시 귀가조취 됨

• 2004년 발견된 HIV 감염인 B씨는 만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나 수용될 정신병원 및 요양기관의 부재로 가족들에게 

맡겨진 채 방치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인 감염인 C씨의 경우는 폭력적인 성향까지 있어 가족들이 돌보기 어려우나 복합질환자는 정신병원 수용이 어 

렵다고 거부되어 관계기관에 수 차례 진정을 한 후에야 입원치료를 받음

• 2000년 감염사실이 확인된 정신질환자인 HIV 감염인 D씨는 2004년 10월부터 정신과 약의 복용을 거부하면서 증상이 

나빠져 가족들의 식사에 자신의 피를 섞어주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여 입원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나, 정신병원에서는 감 

염내과나 격리실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입원을 거부하여 가족들이 보건복지부, 청와대 진정을 통하여 2005년 1월 모 정 

신병원에 입원 되었음. 3개월만에 퇴원 하였으나 퇴원 직후 다시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항바이레스제를 억지로 먹이는 등 

증상이 나빠졌고, 다시 입원시킬 병원을 찾기가 어려웠던 상태에서 두려움을 느낀 가족들이 모두 집을 떠나 환자는 2개월동 

안 홀로 방치되다 결국 5월말 스스루 목숨을 끊었고, 사망 10여일 후 이웃주민의 신고에 의해 시신이 부패된 상태로 집에서 

발견됨

（출처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감염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보고서〉

이러한사례들을볼때 HIV 감염인에 대한지지는 어느한부분에서만의 지지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지지가 

절실히 필요할때이다. 크게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같다고볼수 있다.

■ 동료감염인의 지지 및상담

■ 병원에서의 복약상담및생활상담

■ 심리상담및정신과적인상담

■ 지역 사회의 지지

위 네 가지의 지지가동시에 제대로 이뤄져야만한다고생각한다. HIV감염인에 대한지지는 결국HIV 감염인 

의 건강한 삶과 연결되며 이는 곧 HIV의 예방에도 크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HIV 김염인의 인권증진, 복지향 

상이 에이즈 예방의 최선임을 알아야만 한다.

하지만 HIV 감염인에 대한사회적 지지가거의 없는 현실에서 과연 HIV 감염인이 마음을 터놓고싱담할수있는 

전문상담가분들이 몇 분이나 준비가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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